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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3人 관련 화장품 회사 中서 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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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김형우 기자]SM엔터테인먼트와 마찰을 빚고 있는 동방신기 멤버 믹키유천, 시아준수,

영웅재중과 관련된 중국 화장품 업체가 또 다시 중국기업에 피소됐다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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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매체인 CCTV.com, 소후닷컴 등에 따르면 중국 대련신련상무유한공사(大連信聯商貿有限

公司, 이하 대련대리상)은 12월1일 베이징 해정구 법원에 예자려(睿姿丽)를 사기혐의로 고소했

다. 예자려는 동방신기 3人 멤버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화장품 회사다.

대련대리상에 따르면 예자려 측이 동방신기 3인 멤버가 자신의 주주이며 3명 멤버는 대련지역

제품홍보행사에 참여할 것이라고 허위로 홍보하면서 대련대리상으로 가입하라고 하였는 바 대

련회사는 이로 인해 사기를 당해 손실을 입었음을 이유로 1일 소장을 제출, 소송을 제기했다.

또 2009년 11월 대련대리상은 기타 사기 당한 대리상으로부텉 예자려회사가 갑자기 철거했다

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것이 하나의 사기극임을 알게 되었는 바 적법한 권리를 보호

하기 위해 대련대리상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예자려는 이미 지난 11월 중국 베이징구 신세기문화전파유한공사로부터 피소를 당했다.김형우

cox109@newsen.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손에 잡히는 뉴스, 눈에 보

이는 뉴스(www.newsen.com)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6. 3. 15. 오전 9:51 언론사뷰

https://v.daum.net/v/20091203173118988?s=print_news 3/3


